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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은행 대출 증가세 주춤…관리 약발 먹혔나 뉴시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3877억원으로 집계. 지난 2월 말 135조1843억원과 비교해 2034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잔액 기준 모두 증가했지만 계속해서 커졌던 증가폭은 진정. 2월 가계대출, 주담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은 각각 3.8조원, 3.76조원, 3.2조원으로 3월 대비 더 컸다.

은성수 "이달 중순 가계부채 방안...50년 모기지 연구해 볼만"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지난해 8.8% 증가했는데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DSR 규제를 확대해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내놓은 '50년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헌 "빅테크 성장에 은행 중개 약화…시장 전반 볼 것" 뉴시스

윤석헌 금감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최고위급 회의에서 빅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은행 중개역할 약화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어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

이날 회의에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 영란은행 총재 등이 참석. 회원국들은 비은행금융중개 규모 확대에 따른 위험 요인, 대응방향을 논의.

韓금융사마저 덮친 미얀마 '유혈사태' 매일경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이곳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신한은행 양곤지점의 한 직원은 차로 귀가하던 중 피격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은행·카드·보험·소액대출(MFI) 등 28개 국내 금융사가 미얀마에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을 두고 진출해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 4곳 '통합 플랫폼' 구축 한국경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카드와 공동 시스템 구축·운영에 나선다고 1일 각각 공시했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142억6900만원, 삼성화재는 173억7300만원을 부담

삼성증권도 구체적인 부담액 공시 예정. 보험, 카드, 증권의 가입자 정보의 결합으로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 삼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단숨에 업계 1위 디지털타임스

한화생명은 1일 자회사 GA(독립보험대리점)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당사는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FP 규모는 현재 업계 1위인 GA보다 20% 이상 크고, 불완전판매율(0.06%)이 GA시장의 업계 평균(0.24%)보다 낮다. 전속상품 판매량은 대형 GA 5개사 매출액의 2배 이상

'리스크' 나눌 재보험 계약해? 말어? 고민 커진 생보사들 뉴스토마토

공동재보험은 이차역마진 위험 부담 경감 등 새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에 보험사들이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막대한 가입 비용이 주원인. 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어 재보험사에 넘길 위험 규모가 만만찮다. 신 회계제도 도입이 2년간 미뤄지면서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학개미 靑청원 "공매도금지 6개월 추가 연장, 완벽한 제도 개선" 요구 이데일리

회원 수 4만 4000여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란 청원을 등록

한투연 측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끝나는 5월 2일 이전에 20만명 동의를 얻어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등 금융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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